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3월 29일(수)
총 4매

담당
부서

도로과 담당자
∙도로관리팀장 남지찬 ☎440-3786
∙담당자 박창규 ☎440-3787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인천시, 어린이 통학로 5곳의 전봇대가 사라진다

- 산자부 주관 ‘전선로 지중화사업’선정돼 국비 31억 확보 -

- 도시경관·보행자 통행 불편 개선, 안전사고 예방 기대 - 

인천지역 초등학교 인근 5개 지역의 전봇대가 사라지면서, 어린이들

의 등하교 길이 한결 안전해 지게 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‘전선로 지중

화사업(그린뉴딜)’에 중구 신광초등학교 일원 등 5개 구간 총 

2.37km가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 

‘전선로 지중화사업’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

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. 시는 이번 국비 31

억 원과 한전과 통신사 부담 73억 원을 더해 총 155억 원(시, 군·구

비 포함)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.

올해 산자부 사업에 선정된 5개 구간은 중구 신광초교, 미추홀구 용

현초교, 용일초교, 옹진군 삼목초교 장봉분교, 공항초 신도분교 일원 

등 원도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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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지난해에도 중구 인성초·중·고등학교 일원 등 학교 주변 통학

로 7구간이 선정돼 사업 추진 한 바 있다. 

보행공간에 설치된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배전선로 및 통신선은 경관

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,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감전·화재 등 안전

사고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어 전선 지중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

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.

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“이번에 선정된 지중화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

주변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

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학교주변을 중

심으로 지중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한편, 인천시 전선로 지중화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(61.3%), 대전

(56.4%)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45.0%다.

사업 전 사업 완료

<별첨> 2023년 국비지원 사업 선정 위치도 및 사업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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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2023년 국비지원 지중화사업 선정 위치도



- 4 -

 2023년 국비지원 지중화사업 목록

구분 군·구 사업명(사업구간)
연장
(km)　

비고

계　 계　 5구간 2.37 　

① 중구 신광초등학교 일원(인중로 62번길 일원) 0.16

②

미추홀구
용현초등학교 일원(낙섬동로 83 일원) 0.4

③ 용일초등학교 일원(인주대로 220~278) 1.27

④

옹진군
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일원(장봉리 1057~1170-2) 0.24

⑤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일원(신도리 475-1~1048-2) 0.3


